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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we examined not only the effect of the learning communit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participating students, but also whether there are difference in the effects according to the type of learning community. For this purpose, 572 university students in the G region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 of learning community, it was found that both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foundation program type and the advanced program	type improved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for improv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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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대학생의 시기는 학업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 대학생활의 질이 결정된다. 대학생들은 이전 학제와는 다른 교육환경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입시위주의 수동적이고 지시적인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능동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행해가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중요하다(Lim and Oh, 2016). 이와 같은 학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 실패를 경험하거나 개인의 정서 및 대학생활전반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Kim, 2014; Fenning and May, 2013). 대학생활에서 학습은 대학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o, 2012; Jo, 2012).

      각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질 제고를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개발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교육 방법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학습공동체 활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는 개별적인 학습형태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지식을 축척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형태를 말한다(Kim and Na, 2006). 학습공동체의 장점으로는 학습공동체에서는 교수 학생 간,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을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인지적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Funk, 2002; Clark, Nguyen, Bray and Levine, 2008).

      I-E-O(Input-Environment-Outcome) 모델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습성과는 대학교육 이전의 학생 개인특성과 수준이 대학의 교육적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Astin and Antonio, 2012).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개인특성, 대학에서 경험한 교육, 대학의 교육환경 특성(Hong and Bae, 2018)이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요인 중 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공동체와 같은 교육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있다. Yu et al(2002)은 고등교육단계의 핵심역량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리더쉽, 문제해결력, 협동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의 경우 전공 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초, 전공분야 지식의 실용적 적용의 두 가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Kim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쉽, 가치관 형성 및 태도의 7가지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대학셍들이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잘 습득하는 것은 대학생 개인 차원과 대학의 질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다. 대학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각 학과의 전공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향후 적응과 진로, 사회적 지위로 연결된다. 또한 대학의 전공학습은 교과 외에 다양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수-학생 간,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를 통해 최근 대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Yu et al, 2002; Kim and Lee, 2003).

      대학에서의 학습공동체는 교육과정중심 학습공동체, 수업중심 학습공동체, 거주지역중심 학습공동체 및 학생유형중심 학습공동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Lenning and Ebbers, 1999). 그동안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구축(Na et al, 2005),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나 운영실적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에서의 학습경험과 자기주도학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의미있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생유형중심 학습공동체로 이루어지는 효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교수-학생 간 이루어지는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 전공기초 학습이나 전공심화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간 학습공동체의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전공기초와 전공심화로 유형을 구분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가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라 참여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학습공동체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지식을 창조해내고 창조한 지식을 다시 전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에서 학습자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맥락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의 주체도 집단, 공동체로 전환되고 있다. 즉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습공동체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습공동체 과정을 통해 개인은 토론, 협력 등의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산성 또한 개선 및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Na et al.(2002)은 학습공동체가 학생 상호 간, 교수와 학생 간, 교수 상호 간 지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화를 통해 기초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수의 교수(teaching)능력의 함양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의 전략 혹은 체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McCarver(2003)은 학습공동체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 개인 및 집단의 성장촉진, 협력 연구 또는 학술적인 집단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공동체는 교수 측면에서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기회가 증가되어 능동적 학습 유도, 다양한 교수전략 및 교수방법 적용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 측면에서는 학습동기 증진으로 인해 적극적 수업 참여와 기억력, 주의집중력 향상 등의 인지적 능력 향상, 교수-학생 간 사회적 관계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MacGregor, Smith, Matthews and Gabelnick).

      학습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와 학생을 좀 더 작은 단위로 구성하고 둘째, 교육과정의 통합을 장려하며, 셋째, 교수와 학생 간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이 가능한 연대를 구성하며, 넷째, 학생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섯째, 구성원 상호 간 유의미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여섯째, 교수와 학생 간 좀 더 나은 학습성과를 도출하며, 일곱째, 학교는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의 학업을 지원해 주는 전달체제를 제공해 주고, 여덟째, 신입생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Shapiro and Levine, 1999).

      학습공동체의 가장 큰 효과는 학습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증가이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수-학생 간, 학생 간의 지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nning and Ebbers, 1999). 또 교과목 연계 학습공동체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동료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Shapiro and Levine, 1999),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교수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Kim and Kim, 2013)

      Lenning and Ebbers(1999)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학습공동체는 크게 교육과정중심 학습공동체, 수업중심 학습공동체, 거주지역중심 학습공동체 및 학생유형중심 학습공동체로 나누어 진다(Lenning and Ebbers, 1999). 이러한 분류 중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에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형태를 구성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공동체와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역동적이지 못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교과 연계형 학습공동체 모형이 적합하다(Na et al., 2005).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는 다양한 학습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 전공기초 교과와 전공심화 교과를 연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Kim and Na, 2006). 교과목 연계 학습공동체의 경우는 교과목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공기초와 전공심화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Shapiro and Levine, 1999).

      그동안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는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이론 연구(Choi, 2004; Yeom and Park, 2008), 학생들의 인지적 성과와 비인지적 성과(Kim and Lee, 2007, Park, 2015)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학생유형중심 학습공동체(Jand and Kim, 2013; Lee, 2016)와 관련된 연구이며,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는 전공기초와 전공심화와 관련된 학습으로 교수-학생 간 학습을 통해 전공 지식의 이해를 넓혀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운영체제이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의 특징으로는 첫째, 지식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방식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은 수업내용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암기하는 형태였으나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서는 지식을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한다. 둘째,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학생은 교수가 지식을 전달해야지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학습을 통해 함양된다. 셋째, 기존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상대 평가가 목적이었으나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서는 학습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이전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서는 교수가 교수활동을 위해 전문적 교수방법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Choi, 2010; Jand and Kim,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Park(2015)는 학습공동체 운영사례 연구에서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의사소통과 협업능력 향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Kim, 2009, Sun et al., 2009).

      Kim and Lee(2007)는 전문대학 전공수업에서의 학습공동체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이해 향상에 도움을 주어 자기효능감과 학습 몰입 경험을 증가하게 만들어 학생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교과연계헝 학습공동체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구축과 문화기술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전문대학 전공수업에서의 학습공동체 운영 효과를 살펴본 Kim and Lee(2007)의 연구에서도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를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관련 교과 수강생끼리의 집단구성을 하고 있을 뿐, 하위유형에 대해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하위 유형별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선행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와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 효과성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G지역의 대학교 대학생 57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전공기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년은 1학년이 133명, 2학년이 152명, 3학년이 37명 참여하였으며, 전공심화 프로그램에는 2학년이 23명, 3학년이 87명, 4학년이 140명 참여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s
          
          

        

        
          
            
              	Category
              	N
              	(%)
            

          
          
            	sex
            	male
            	190
            	33.2
          

          
            	female
            	382
            	66.8
          

          
            	grade
            	1 grade
            	136
            	23.8
          

          
            	2nd grade
            	172
            	30.1
          

          
            	3rd grade
            	124
            	21.7
          

          
            	4 grade
            	140
            	24.5
          

          
            	major
            	Engineering
            	34
            	5.9
          

          
            	Health and Welfare
            	300
            	52.4
          

          
            	Sociology and Culture
            	154
            	26.9
          

          
            	Energy Convergence
            	35
            	6.1
          

          
            	Korean Medicine
            	49
            	8.6
          

          
            	Program 
type
            	Foundation Program
            	322
            	56.3
          

          
            	Advanced Program
            	250
            	43.7
          

          
            	Total
            	572
            	100.0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21학년 1학기에 운영된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서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 3월 셋째 주에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들은 9주간 교과 연계형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후 5월 마지막 주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의 운영 절차
        본 연구의 대학생의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는 대학생들의 전공학습을 돕기 위하여 정규 교과학습 외에 진행되는 전공기초 및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교과연계형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에서는 전공기초 및 전공수학능력을 위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연계형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력과 같은 학습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교수는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의 유형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기초(전공기초 및 기초학습 능력 중심) 및 전공심화(문제해결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력 개발)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 교수방법 등을 기술하여 주차별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신청 및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는 매학기 초 전체 대학 구성원에서 공지가 되며,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한다. 교내 기관에서는 팀 구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전공과 수준과 학년, 팀 참여 인원에 따라 3개의 유형(대·중·소)으로 구분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게 제시하고 있다. 교내 기관에서는 각 신청서의 학습주제와 목표, 내용 구성이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팀 구성의 적절성, 운영의 현실성 등의 평가 기준에 의해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습공동체 참여교수 간담회를 진행 후 9주의 교과연계형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며, 운영시간은 총 24시간 이상으로 일과 내 혹은 일과 이후에 가능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사후 평가회 및 우수사례 공유회를 진행한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Park(2008)이 문제해결방법을 활용한 수업모형이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주도학습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학습동기, 자아인식,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상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의 문항 수는 학습동기 7문항(예: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기 위해 도전을 필요로 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자아인식 8문항(예: 나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잘 하는 편이다), 학습전략 12문항(예: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가능한 많은 내용을 외우려고 애쓴다), 학습상황 6문항(예: 공부할 때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한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기주도학습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a)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Information of Scale
          
          

        

        
          
            
              	Category
              	Number of questions
              	Cronbach'a
            

            
              	Pre
              	Post
            

          
          
            	Learning Motivation
            	7
            	.82
            	.82
          

          
            	Self-awareness
            	8
            	.90
            	.91
          

          
            	Learning Strategies
            	12
            	.86
            	.89
          

          
            	Learning Situation
            	6
            	.64
            	.76
          

          
            	Total
            	33
            	.94
            	.95
          

        

        

      

      
        5.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 기간은 2021학년 1학기 3월 22일~5월 22일이며, 연구대상자 572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교과연계헝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기 전 3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자들은 9주간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학습공동체가 종료된 후인 5월 셋째 주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의 자료 수집은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참여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설문지를 교내 기관으로 회신하는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을 활용하여 참여자에 대한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 효과성과 참여 유형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사전·사후 점수 경향성 및 정규성 검증
        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사전·사후 점수의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사전 점수는 3.49(SD=.504), 하위영역인 학습동기는 3.72(SD=.535), 자아인식은 3.35(SD=.717), 학습전략 3.44((SD=.565), 학습상황 3.40(SD=.561)로 나타났으며, 사후 점수는 전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3.72(SD=.535)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학습동기 3.98(SD=.609), 자아인식 3.62(SD=.744), 학습전략 3.71(SD=.603), 학습상황 3.59(SD=.592)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정규성 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모두 3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Kline, 2011)

      

      
        2.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기술통계치는 <Table 3>, [Fig 1]과 같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전체 점수는 3.49에서 3.72로 상승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7.42, p<.000). 하위요인별로는 학습전략이 3.44에서 3.71로(t=-7.51, p<.000), 자아인식이 3.35에서 3.62(t=-6.08, p<.000), 학습동기가 3.77에서 3.98(t=-5.98, p<.000), 학습상황은 3.40에서 3.59로(t=-5.59, p<.000) 상승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pre-post-scor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
          
          

        

        
          
            
              	Category
              	Pre
              	Post
              	
                t
              
              	
                p
              
            

            
              	M(SD)
              	M(SD)
            

          
          
            	learning motivation
            	3.77(.588)
            	3.98(.610)
            	-5.98
            	.000
          

          
            	self-awareness
            	3.35(.717)
            	3.62(.744)
            	-6.08
            	.000
          

          
            	learning strategy
            	3.44(.565)
            	3.71(.603)
            	-7.51
            	.000
          

          
            	learning situation
            	3.40(.562)
            	3.59(.592)
            	-5.59
            	.00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49(.504)
            	3.72(.536)
            	-7.42
            	.000
          

        

        

        
          
          

          [Fig. 1]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1(Total).
          
          

          

        

      

      
        3.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유형을 전공기초 유형과 전공심화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전-사후점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Table 4>, [Fig 2]와 같다.

        
          <Table 4> 
				
          

          
            Differences in pre-post-scor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according to program type)
          
          

        

        
          
            
              	　Category
              	Pre
              	
              	Post
              	
              	
                t
              
              	
                p
              
            

            
              	M
              	SD
              	M
              	SD
            

          
          
            	foundation
program
            	learning motivation
            	3.75
            	.611
            	3.96
            	.585
            	-4.58
            	.000
          

          
            	self-awareness
            	3.31
            	.740
            	3.47
            	.715
            	-2.52
            	.000
          

          
            	learning strategy
            	3.41
            	.564
            	3.59
            	.571
            	-3.93
            	.012
          

          
            	learning situation
            	3.40
            	.555
            	3.50
            	.564
            	-2.22
            	.00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47
            	.506
            	3.63
            	.502
            	-3.83
            	.027
          

          
            	advanced
program
            	learning motivation
            	3.81
            	.556
            	4.01
            	.639
            	-3.83
            	.000
          

          
            	self-awareness
            	3.40
            	.685
            	3.81
            	.737
            	-6.68
            	.000
          

          
            	learning strategy
            	3.48
            	.564
            	3.85
            	.613
            	-6.90
            	.000
          

          
            	learning situation
            	3.40
            	.572
            	3.71
            	.605
            	-5.86
            	.00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52
            	.500
            	3.85
            	.553
            	-6.95
            	.000
          

        

        

        
          
          

          [Fig. 2]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2 (according to program type).
          
          

          

        

        먼저 전공기초 유형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전체 점수는 3.47에서 3.63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3.83, p<.05),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동기(t=-4.58, p<.000), 학습전략(t=-3.93, p<.05), 자아인식(t=-2.52, p<.000), 학습상황(t=-2.22, p<.000)의 점수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심화 유형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전체 점수는 3.52에서 3.85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6.95, p<.000), 하위요인인 학습전략(t=-6.90, p<.000), 자아인식(t=-6.68, p<.000), 학습상황(t=-5.86, p<.000), 학습동기(t=-3.83, p<.000)의 점수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와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해 보면 학습전략, 자아인식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신만의 학습전략을 습득하며 효과적인 학습양식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ark(2008)은 자아인식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얻는 자존심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자신감으로 규정하였다. 학생들은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성취감을 경험해 나가며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화됨을 경험한다. 이러한 측면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개별학습 보다는 교수-학생 간 상화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의미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m and Lee, 2007; Kim. 2009; Park, 2015; Sun, Kim and Jung,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교수-학생 간, 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습성과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Jeon(2013)은 대학생 시기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강화를 위해 학습공동체와 같은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지원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의 운영과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대학 정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그동안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들은 학생 상호형 학습공동체 참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와 관련 연구들도 학습공동체 구축,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 사례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를 전공기초, 전공심화로 유형을 분류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가 자기주도적 전공기초와 전공심화 학습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전공기초 및 심화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ang and Kim, 2013; Kim and Lee, 2007; Na et al,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공기초 유형보다는 전공심화 유형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전공기초 유형은 학습동기, 학습전략, 자아인식, 학습상황의 순으로 변화를 보이는 반면 전공심화 유형은 학습전략, 자아인식, 학습상황, 학습동기의 순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기초 학습의	참여자는 대부분 1, 2학년으로 전공학습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는 학습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학습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습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심화 유형의 경우 1, 2학년을 거치면서 전공학습에 대한 동기화는 충분히 선행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학습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전략이 더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스스로 터득한 학습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경험은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과 자신감으로 이어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생-학생 간 또는 교수-학생 간의 지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외 거주지역중심 학습공동체 및 학생유형중심 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생 간,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공동체를 통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수-학생 간, 학생 간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지지가 가능한 연대를 구성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기주도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학습공동체는 토론, 협력과 같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Kim, 2013). Wilson and Ryder(1996)은 학습공동체의 성공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제시하였으며, Nicklos(2000)은 상호지지적인 학습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에 대한 질의응답, 점검과 피드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교육현장은 다양한 학습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학습자 수준과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이 절실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G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표집을 확대하여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중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에 중점을 두어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다양한 유형의 학습공동체 간의 비교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의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학습성과를 도출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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